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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배경 및 목적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983년 인구대체수준(2.1명) 이하로 감소하였고, 2005년 1.076명으로 
최저치를 기록한 후 2015년 1.239명으로 소폭 상승하였지만 여전히 세계 최하위권에 속한다. 
2016년 기준 여성의 경제활동인구비율은 전체 여성의 절반 가량(52.1%)으로 나타났으며 자녀
가 없는 기혼여성에 대한 조사에서 일·가정 양립이 어려운 이유로 ‘부부간 시간 부족’이 
15.7%로 ‘가사 부담’에 이어 두 번째를 차지하였다.
 기존 저출산 문제에 대한 분석에 있어 다양한 분석이 있었지만, 조절 가능한 요인 또는 정책 
개입이 가능한 요인에 대한 접근은 많지 않은 편이었다. 특히 직장 여성에 대한 일·가정 양립
정책은 근거가 되는 자료에 기반한 접근이 필요하다.  

2. 연구방법

 연구대상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15~49세 여성으로 하였으며,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자격DB로부터 근무지 및 거주지 주소(시군구 단위), 보험료 분위, 연령, 직
장규모를 파악하였고, 진료내역DB로부터 분만시술코드를 파악하여 분만대상자 및 다태아 여
부를 파악하였다. 근무지 및 거주지 주소를 이용하여 근무형태를 ‘동일시군구근무’, ‘동일시도
(타시군구)근무’, ‘타시도근무’의 세 가지 범주로 구분하였다. 근무형태별 및 소득분위(4분위)별 
5년 간(2011~2015) 연간 합계출산율을 산출하였고,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소득분위, 출산
년도, 시도, 직장규모, 연령을 보정하여 근무형태에 따른 출산 경향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2011~2015년의 합계출산율은 동일시군구근무의 경우 1.113~1.227명, 동일시도(타시군구)근
무의 경우 1.000~1.091명, 타시도근무의 경우 1.017~1.123명으로 나타났다. 2015년 기준 동일
시군구근무의 경우 소득 분위에 따른 합계출산율은 1~4분위에서 각각 0.969, 1.032, 1.286, 
1.587명, 동일시도(타시군구)근무의 경우, 0.860, 0.867, 1.077, 1.355명, 타시도근무의 경우 
0.839, 0.808 ,1.055, 1.354명으로 나타났다.
 소득분위, 출산년도, 근무지 시도, 직장규모, 연령을 보정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타시도
근무에 비해 동일시군구근무의 출산경향에 대한 오즈비는 1.219 [95% confidence interval 
(CI) 1.211~1.227], 동일시도(타시군구)근무의 오즈비는 1.161 [95% CI 1.154~1.168] 로 나타났
다.

4. 고찰 및 결론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통해 직장 여성에서의 출산 경향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거주지와 
동일한 지역에 근무하는 경우 출산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정책적 접근 방
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단순히 질병 양상이 아닌 사회적 이슈에 대한 건
강보험 자료의 활용 가능성을 탐색하였다는 것과, 저출산 문제에 대한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는 개입 가능한 지점을 찾는 근거자료로서의 의의가 있다.  


